
 

 

햇빛, 공기, 맑은 물, 사는 땅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 곧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인을 향해 

충성스런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며 섬기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비전을 바라보며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김 받겠다고 힘겨루기를 일삼는 세상의 자세를 버리고 반대로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먼저 남을 섬기는 자세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시던 그 순간뿐 아니라 오늘도 작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지극하면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참사랑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섬김으로써 남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 자신이 참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비밀의 하나일 것입니다.           

 정애경 수녀(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수녀회) 
 

        ◈ 성령운동의 목적  

  

 성령쇄신운동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롭고  

충만된 생활로 발전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생활에 대한 쇄신을 도모합니다. 

 
 

◈ 예언 말씀. 

  
†억지로 있는 두 손을 펴십시오.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내가 채워 주는 것으로 다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이곳에 와서 함께 머물고 기도하십시오.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는 항상 내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여라. 두려워 하지마라. 너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들어 주겠다.  
 
† 나의 자녀들이여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자녀들이여 저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겸손된 자세로 아버지 하느님께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갈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겨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미움을 버리고 갈등을 버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청하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즐겨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       제; “한 알의 밀알”  “사순 제 5 주일”  2009 년 3 월 29 일 

복음 묵상;  [요한 12,20-33] [예레 31,31-34] [히브 5,7-9] 



 
 
 
 

    

 

          ♡참된 단식♡       (장재봉 신부님)  

 
 
 
 
 

 

  
단식을  그저 한 끼니를 굶고  

하루 동안 먹거리를 끊는 일로 여긴다면  

단식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한참 어긋나고  

단식을 권하는 교회의 가르침에도 모자랍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  

상대가 틀린 것이라고 우긴 일을 반성한다면  

참된 단식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치워내는 일이니까요.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을  

서운해 하던 감정을 씻어낸다면 옳은 단식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이니까요.  

 

미워했던 상대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단식입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고치는 모습이니까요.  

나아가   

평소에 너르지 못한 자신의 성정을 돌아보고  

기쁘지 않을 때마저도 언짢은 사람에게도  

먼저 무조건 웃어 보이리라 다짐한다면  

정말 귀한 단식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1 코린 8,3).” 

 
. 

 [요한 12,20-33]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이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베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들려 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 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